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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텍, 두 가지 생체신호 동시 측정 웨어러블 센서 개발

포스텍은 신소재공학과 한세광<사진> 교수 연구팀이 두

가지 종류의 생체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고, 처리하는 통합
형 웨어러블 센서 기기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.

학교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종류의 생체 신호를 동시에 측

정하는 웨어러블 기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,
각 신호를 측정하는 소재가 서로 달라 소재 간 계면 손상이

심하고 제작 과정이 복잡하며 안정성이 낮다는 문제점이
있었다. 또한, 각 신호를 구분하기 위한 후속 신호 처리 시

스템과 알고리즘이 추가로 필요했다.

연구팀은 금 나노와이어로 이를 해결했다. 웨어러블 기기에는 매우 얇고 가벼우면서
전기 전도성이 우수한 은 나노와이어가 사용되고 있는데, 여기에 금을 결합했다.

먼저, 갈바닉 현상을 억제해 은 나노와이어 겉에 금을 코팅한 벌크형 금 나노와이어

를 제작했다.

또, 금이 코팅된 나노와이어의 안쪽에 있는 은만 부분적으로 깎아내 중공형 금 나노
와이어를 만들었다.

벌크형 금 나노와이어는 온도 변화에 민감했으며, 중공형 금 나노와이어는 아주 미

세한 스트레인 변화도 감지했다.

이어, 연구팀은 스티렌-에틸렌-부틸렌-스티렌 고분자로 구성된 기판에 두 나노와이
어를 경계 없이 하나의 패턴처럼 가공했다.

다른 특성을 가진 두 금 나노와이어로 온도와 스트레인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통합
형 센서를 만든 것이다.

중공형 금 나노와이어 만들어
미세한 스트레인 변화도 감지

https://www.hidomin.com/
https://www.hidomin.com/news/articleList.html?sc_section_code=S1N2
https://www.hidomin.com/news/articleList.html?sc_sub_section_code=S2N74


조석현기자

또한, 이 패턴에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주름 구조를 도입했을 때 나타나는 네거티브

게이지 팩터를 바탕으로 신호 분석을 위한 논리회로를 제작했다.

하나의 재료로 신호 측정과 분석이 동시에 가능한 지능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스템
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다.

연구를 주도한 한세광 교수는 “이번 연구로 다양한 생체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미

래형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플랫폼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”며 “헬스케어 및 융합형
전자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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